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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
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6. 10. 12.(월) 배포 즉시

1. 관련 기사
□ 10.12.(월) 한겨레, 삼성전자 연구직 ‘과로사 산재’ 메가특구 노동특례 우려 커져
2. 설명 내용 
□ 기사에서 언급된 ‘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의 전체 사망자 중 

업무상 질병 사망자 비중은 76.7%’는 ’21~’26.6월에 특별연장근로를 
활용한 사업장에서 ’25년에 산업재해로 승인된 사망자 중 질병으로 인한 
사망자 비중을 가리키는 것으로,

 ㅇ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에서 산재 발생 시점과 특별연장근로 활용 
시점이 다를 수 있고 질병 종류도 뇌심혈관 질환 외 다양하게 있을 
수 있어, 질병으로 인한 재해자가 특별연장근로로 인한 과로사로 단정
하기는 어려움

□ 특별연장근로는 노동시간 제도의 예외로 정부는 면밀한 사전 심사를 
통해 기업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 노동자 건강 보호를 전제로 활용토록 
지도하고 있으며,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에 대해서는 장시간 기획 
감독 대상에 포함하여 장시간 노동 및 노동자 건강보호조치 이행 여부 
등을 지도·감독하고 있음

 ㅇ 앞으로도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·
감독 강화로 노동자 건강보호에 힘쓰겠음

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에 대한
면밀한 사전 심사와 사후감독 강화로 
노동자 건강 보호에 힘쓰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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